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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북반구는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과 

가장 뜨거운 8월을 보냈다. 

NOAA 자료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

로 금년 8월은 기록상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인 15.6℃ 보다 0.94℃ 높았다. 유럽중

기예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경우 금년 8월

이 전 지구적으로 역대 4번째 뜨거웠다고 평가했다. WMO는 전세계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지구기후현황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다. 

2020년 8월은 적어도 명목상 20세기의 평균기온을 넘어선 8월로는 44번째

이고 월 기준으로는 428번째이다. 8월만 놓고 봤을 때 역대 가장 뜨거웠던 

상위 열 번 모두가 1998년 이후 나타났다. NOAA에 따르면, 그중 상위 다

섯 번은 2015년 이후 나타났다. 

2020년 8월 중 평균기온을 가장 크게 벗어난 경

우가 미국 서부 일대를 포함해 나타났는데, 이 지

역은 지금 파괴적인 산불 철을 맞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대급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가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마을 전체가 완전 파괴되었으며 수천 명의 주민들

이 피난을 가야 했다. 

산불은 수백만 명이 호흡하는 공기의 질을 악화시켰으며, 하늘은 오렌지색



으로 변했다. 위성 영상에 따르면, 연기구름은 서태평양 위로 퍼지면서 

1,300 마일 이상 이동하였다. 

8월13일 현재, 16,500명의 소방수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28건의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초부터 발생한 산

불은 캘리포니아 내 3백2십만여 에이커만큼의 면적을 초토화시켰다. 캘리포

니아 주 소방청(CalFire)에 따르면, 8월15일 이후 산불이 더 심해졌는데, 24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2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산불 원인

미 국가부처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금년 현재까지 발생한 41,599건의 산불 

중 36,383건은 사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2,510,743 에

이커를 불태웠다. 이 중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아 사람이 원인이 된 산불 7,072

건이 발생했다. 

산불이 급격히 커진 것은 날씨 ․ 기후 ․ 물 관련 조건과도 관계되어있다.

가뭄 : 미국 서부에서는 2020년 상반기 동안 가뭄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8월

에는 계속되는 건조 상태와 고온의 날씨가 서부 전역에 걸쳐 가뭄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에서 일정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는 면적이 8월 들어 7% 

증가하면서, 이제 가뭄을 겪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약 40%가 되었다. 

폭염 : 역대급 폭염이 8월 중순 경 미국 서부를 뒤덮었다. 기온이 치솟아 

캘리포니아 데스벨리에서는 54.4 ℃라는 역대급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WMO는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이 기록을 검증할 예정이다.

강풍은 열을 키웠고 습도를 떨어뜨렸으며 불길이 크게 번지도록 부채질 했다.

한 열대성 폭풍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갖고 있던 습기가 강력한 뇌우를 일으켰

고 이것이 수천 번의 낙뢰를 동반하면서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이동하였다. 



CalFire에 따르면 8월15일과 8월 말 사이에 

낙뢰가 1만4천 여회 발생했다.

기후변화 연관성

CalFire에 따르면, 금년에 발생한 6건의 산불

은 주 역사상 가장 컸던 산불 Top 20에 들

어간다. CalFire가 정리한 대형산불 상위 20

건 중 10위 안에 드는 8건의 산불이 지난 

10년간 발생했고, 상위 20건 중 17건은 2000년 이후 발생한 것이다. 가장 파괴

력이 컸던 상위 10건의 산불 중 7건이 2015년 이후 발생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많은 생태계 안에서 이뤄지는 생명의 자연적 순

환의 한 부분이다. 산불이 일어나면, 해충이 죽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종자식물

이 싹트고, 숲의 성장 순환이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생태계가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부부처합동으로 작성된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

면, 1984-2015년간 일어난 기후변화는 기후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비

해 2배 많은 산불을 일으켰다. 1916년부터 2003년까지의 산불 기록에서 불에 

탄 면적의 크기를 보면, 다른 요인들(이를테면 산불 진화와 지방 산불관리 관행)

도 있었지만,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보다 심

각한 가뭄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뭄은 기온 상승과 결합되어 나타나 숲을 바싹 

마르게 해 불붙기 쉬운 조건을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2011-2015년간 들었던 기상학적 가뭄은 이후 이

어진 온난화와 결합되어 장기적인 토지 피복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가뭄과 산불 

같은 기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